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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통적으로 학령인구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대학에

‘성인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만 25세 이상 ‘성인대학

생’의 수는 전체 대학생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미하지만,

최근 그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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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학생 대학생활적응장애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obstacle of 
Adult Undergraduate

최정숙*, 김진숙**

Jung-Suk Choi*, Jin-Sook Kim**

요 약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이 대학생활적응에서 경험하는 장애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성인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Colaizzi의 현

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8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여, 개인성향장애, 학습능력장애, 인간관

계장애, 사회적인식장애, 시간적장애, 경제적장애, 대학환경장애, 학사운영장애 등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

해 기존의 일반대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환경은 다양한 연령과 경험, 일·학습을 병행하는 성인대학생에

게 다양한 형태의 장애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도출된 장애요인을 기반으로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

를 실증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성인대학생, 대학생활, 적응, 장애,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obstacles adult undergraduate experience in adapting to 
college life.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2 adult undergraduate attending colleges in 
Daegu and Gyeongbuk. For the study,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us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ight factors such as relation obstacle, bachelor’s and curriculum operation obstacle, 
social recognition obstacle, study ability obstacle, college environment obstacle, economic obstacle, personal 
disposition obstacle, and temporal obstacle were found. Through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college environment, which is operated mainly by general college students, is expressed as various types of 
obstacle for adult undergraduate who work and study at various ages and experiences. Based on the derived 
obstacle factors, it is expected that a follow-up study will be conducted to develop a measurement tool that can 
empirically explore the obstacle of adult undergraduate to adapt to colle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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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만 25세

이상의 대학생은 1982년 62,950명(7.2%)에서 2020년에

는 244,982명(9.5%)으로 증가하였다[1, 2].

성인대학생의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우선 세계화와 초연결사회, 4차 산업혁명

의 도래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

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

회적 수요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3]. 또한, 저출

산으로 인한 대학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성인대학생의

충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4, 5].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대학보다 미충원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대학에서 성인대학생의

비율이 높은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은 그간의 경

직되고 분절적인 학사운영을 탈피하여 유연하고 탄력

적인 학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였다.

교육부는 대학구조를 학령기 학습자에서 성인학습자에

게 적합한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대학이 평생

학습사회 인력을 배출하고 사회혁신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6].

교육부는 2008년부터 성인에게 적합한 고등교육 모

델을 구축하기 위해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본

격화하였으며, 2017년에는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LiFE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학들은 LiFE

사업에 참여하여 성인학습자 전담형 학위과정 운영과

다양한 학사 유연화 제도 운용 등을 통해 대학의 평생

교육 기능 강화 및 성인학습자 맞춤형 고등교육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한 성인학습자는 2017년 15개교 52개 학과

1,990명에서 4년이 지난 2020년 현재 30개교 113개 학

과 3,912명으로 증가하였다[7].

그러나 성인대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

로 높은 연령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대학생의 특

성을 고려한 교육의 환경적 변화는 여전히 미약하다.

성인대학생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긴 학업 공

백을 가진 후에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에도 대학에서의

생존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남겨져 있다. 또한 성인대학

생은 일반대학생과 다른 발달단계와 특징, 가치체계,

학습 특성, 생활 배경 등의 요인들로 인해 대학생활적

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성인대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은 적지 않

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성인대학생의 대표적 고등교

육기관인 방송대학의 중도탈락률은 23%에 이른다[8].

그런데도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요인 연구와 이로 인한 성인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교육통계연보에서도 성인대

학생의 현황은 연령별 입학생과 재학생 현황’만을 통계

에서 다루고 있고, LiFE 사업에서도 참여대학의 성인대

학생 충원율에 대한 현황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성인대학생 모

집 확대 등에 의해 높은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

인대학생의 배경과 특성을 고려한 대학의 학사정책의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성인대학생의 대학생

활적응장애를 탐색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

는 어떠한가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평생교육정책 변천과정

전통적인 대학 학령기(만 18∼24세)를 벗어난 성인

에게 고등교육의 학위취득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72년도에 서울대학교 부

설기관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개설되었다. 이후

1990년도 독학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령기에 고등교

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한 대안적인 고등교

육 기회가 보장되었다[9]. 1995년 5.31 교육개혁을 계기

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설립,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제 등이 도입되면서 성인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가 크게

확대되며 고등평생학습 제도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학의 성인학습자 친화형 체제 개편이 정책적 화두

로 제시된 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과 함께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10]. 정부

는 2008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체

제개편과 프로그램 중심형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을 추

진하였다. 본 정책의 추진은 고등교육체제의 구조조정

이 시급한 시점에서 대학과 평생학습 간의 상생을 가능

하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1]. 2011년부터는 평생학습 선도대학과 평생학습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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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발굴 및 지원하여 대학의 전체적인 체제 개편을

유도하였다. 이후 2012년에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형과

4050세대 재도약형 트랙으로 전환하여 지원하였다[12].

2015년 교육부는 성인을 전담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정책을 발표하며 대학 전체의 성인 친화적 체제개편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평생교육 정책의 흐름을 이어갔다.

이러한 대학 조직 체제 개편과 동시에 성인학습자의

일·학습 병행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여러 규제를 완화하

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13]. 2016년에는 평생학

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방안 확정 및

후진학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학이 가진

평생교육 기회를 단순하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재직자

의 후진학 계속교육의 장으로서 대학 운영체제 전반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14].

이후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령기 학생 중심

의 고등교육 체제를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제로 전

환하여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

로 2017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과 평생교육단과

대학 지원사업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사업

으로 통합 및 개편하였다.

2020년 LiFE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총 30개교, 113

개 학과, 3,912명 정원으로, 단과대학형, 학부형, 학과형,

컨소시엄형 4개의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모집

정원수(1,990명) 대비 충원율 55%에서 2020년에는 모집

정원수(3,912명)의 85%를 충원하며 LiFE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2. 성인대학생의 정의 및 특성

성인대학생에 대한 정의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일정 공백기를 거친 후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에 입학한 만 25세

이상의 학습자를 성인대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정

의에 따라 성인을 만 19세 이상으로정의할경우, 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일반대학생도 성인학습

자라고 볼 수 있다[15]. 또한, 만 25세 이상의 대학생을

성인대학생이라고 정의한다면 일반대학생도 성인대학

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대학생을 OECD와 함께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직장 및 사회생활, 결혼생활을

하다가 학령기를 놓친 후 대학에 신·편입학하거나 중도

탈락 후 재입학하는 만 25세 이상의 성인’과 함께 ‘과거

대학 졸업 후 재취업 또는 배움의 즐거움 등을 위해 다

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입학하는 성인’으로 정의한다.

또한 성인대학생은 연령, 입학동기, 대학생활적응 측

면에서 일반대학생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먼저

성인대학생은 연령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지

적되고 있다[6, 16]. 한숭희는 고등교육에서 성인학습자

를 1, 2, 3기로 분류하며, 성인 2기(25∼64세) 학습자는

직업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성인 3기(65세 이상)의

학습자는 은퇴 이후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위한

학습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11]. 백근영[16]은 성인

대학생의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안

정감과 정서 조절 능력이 달라져 학습 지연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안현용[6]의

연구에서도 대학 평생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별, 연령, 학력 수준, 학습 시간 등을 언급하며 연령

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입학 동기의 측면에서도 성인대학생은 일반대

학생과 달리 학위취득, 직업 경력의 개선, 인지적 흥미,

자아실현과 같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고등교육에 진

입한다. OECD[17]에서는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성인의

입학동기를 개인적 개발자(personal developer)로 학위

취득을 위해 고등교육에 입학하거나 재입학하는 성인,

재충전형 학습자(recycler)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승진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또는 추가적인 자격 취득을 위해

재입학한 성인, 단기학습자로 고등교육에서의 선행경험

없이 단기간의 교육과정에 전문적 목표를 가지고 등록

한 성인, 이차적 기회자(second chancer)로 고등교육의

선행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자아실현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등록한 성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측면에서 살펴보

면, 대학은 성인대학생에게 이전의 경험과 비교하여 다

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성인대학생은 대학

생활을 통해 모르는 것에 대해 막연함을 채우고 지적

유희를 체험한다[6]. 더불어 사회에서의 학력으로 인한

소외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한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소유한 성인대학생은 대학에

진학할 때 이미 목적의식과 학업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

데 비하여 여전히 현재의 대학 운영체제는 일반대학생

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대학생의 요구

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인대학생의 대

학생활적응 및 유지에서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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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응과 장애

‘적응(adaptation)’이라는 개념은 대개 주변 환경과

개인이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경의 요구에 맞

도록 자신을 변화하거나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변화

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18]. 성인대학생은 긴

학업의 공백기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대학생

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성인대학생은 대

학생활이 익숙지 않음에 더해 자신과 주변의 기대를 충

족시킬 수 있을지를 불확실해 하며 적응국면을 경험하

게 된다. 이렇듯 대학생활적응은 성인대학생이 대학이

라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대학의 내적, 외적 여러

요구와 도전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해가는 것을 의

미한다[19].

교육에서의 ‘장애’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평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내적인 요인(중추신경의 손상이나

미세뇌기능 장애)에 의해 학습의 기초 영역(읽기, 쓰기,

계산 등)에서 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

우를 지칭한다[5]. 대학생활적응장애 또는 학습활동장

애란 용어는 1962년 Samuel Kirk에 의해 처음으로 사

용되었으나 지금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용어로

‘학습활동저해’ 또는 ‘학습참여의 어려움’ ‘학습장벽’ 등

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대학생활적

응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

하게 하는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장애’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는 ‘disabilities(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 ‘obstacle(어려움, 방해)’의 의미로 정의

하고자 한다[5].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성인대학생이 대학생활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어떠

한 장애를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olaizzi의 현상

학적 질적연구를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질적연구란 인

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경험을 바로 그

경험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분명

하게 기술하므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0]. 특히, Colaizzi는 실험과 같은 조작적인 방법

으로는 바뀌지 않는 생활에서 경험되는 일상적인 체험

의 근원적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적 기술의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21]. 형식적인 명제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통한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자

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4단계를 통해 분석하는

데 첫째, 전체 자료 검토, 둘째, 유의미한 진술 추출, 셋

째, 유의미한 진술에 근거한 의미 발견, 넷째, 주제별

정리이다.

현상학적인 방법은 본 연구가 목적하는 성인대학생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실제적이고 생생함을

살필 수 있으며, 성인대학생이 경험하는 본질 그대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주제별 정

리를 통해 전체 연구참여자의 공통적 속성인 ‘장애’를

도출해 내는 데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를 위한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내 성인 별도 반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32인이다. 의도적 표집 방

법은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이해

하고 통찰을 줄 수 있는 표본을 연구 의도에 맞추어 선

택하는 방법이다[22].

연구참여자는 성인대학생 1학년 10인과 2학년 7인, 3

학년 8인 4학년 7인이다. 이들의 성별은 남학생 12명,

여학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

대 1명, 30대 4명, 40대 10명, 50대 14명, 60대 3명으로,

40대∼50대가 24명으로 가장 많다. 32명 중 3명을 제외

한 29명이 현재 직장에 다니며 학업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면담 전 연구에 관련된 설명 및 동의를

득한 후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선행연

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근거로 반구조화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추가 면담은 COVID-19의 상황으로 대면 면

담이 어려운 참여자와는 전화 통화 방식으로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적용성, 신뢰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신뢰

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면담내용은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파일은

전사하여 문서로 만든 후 연구참여자로부터 확인을 받

았다. 적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정숙과 김진숙[22]의 분

석절차에 따라 텍스트 분류과정을 거쳐 공통적인 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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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인대학생에 대한 이

해가 깊은 평생교육 관련 학과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

자 5인의 점검과정을 거쳤다.

Ⅳ. 연구 결과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탐색 후 도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구참

여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개인성향장애’, ‘학습능력장애’, ‘인간관계장애’, ‘사회적

인식장애’, ‘시간적 장애’, ‘경제적 장애’, ‘대학환경장애’,

‘학사운영장애’ 등 8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1. 성인대학생 대학생활적응장애 도출
Figure 1. Drawn as adult undergraduate collage life adaptation
obstacle results

1. 성향적장애

1) 개인성향장애

개인성향은 개인의 특정한 태도나 인식, 기대 등으로

자신에 대한 태도와 자아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면담의 텍스트 분류과정을 통해 개인적

심리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육

체적 현상에 대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입학하기 전에는 뭐든 다 잘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중

략…) 갑자기 어딘가에 뚝 떨어뜨려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

어요. 공부도 낯설고 어려운데 동기들과도 아직 친해지지 않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다른 동기들은 다 친한데 나만 동떨어진

이방인 같다는 생각도 들고 (…중략…) 내가 너무 쉽게 생각

하고 대학에 왔나 후회도 됩니다. (연구참여자 3)

낯선 곳에서 누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어렵

죠. 갑자기 공부라는 걸 하려고 하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교수

님도 친절하시고 조교 선생님, 선배님들도 조언해주시고 하지

만 어차피 내가 몸으로 직접 부딪쳐 경험해서 익숙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자신이 작아지더라고요. 원래 소심한데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굳이 이걸 해서 뭐하나 싶고. 마음에 갈등

이 맨날 있어요. (연구참여자 8)

성인대학생은 기존과 다른 이질적 문화와 새로운 사

람들과의 융합하지 못하는 성향으로 인해 대학생활을

지속할지에 대해 고민을 한다. 1958년 노벨 생리의학상

을 수상한 내분비학자 Hans Selye는 “우리를 죽이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

도에 달려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낯선 환경인 대학

에 입학한 연구참여자 중 내성적이고 타인에게 부탁을

잘하지 못하는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대학

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2) 학습능력장애

학업을 연속적으로 이어온 일반대학생과 달리 많은

성인대학생은 대학 학업 그 자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도

전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20∼30년 전 비자발적으로 학

업을 중단해야 했던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기초학력

의부족으로대학에서의학업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처럼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대학 온 게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온 거잖아요. 배우려는

욕심이나 열정은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좀 난감하죠. 에세

이를 써내라고도 하고 리포트를 양식에 맞춰서 내라고도 하는

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구참여자 9)

이게 늙어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해는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부분 읽고 말해보라고 하는데 참나 책 덮으니 머릿

속이 하얘, 모르겠어. 이래서 4년 동안 학교는 다닐 수 있으려

나. 잘리지는 (웃음) 않으려나 오만 걱정이 들죠. 저는 자격증

따로 왔는데. 이래서 자격증은 따겠나 싶기도 하고. (연구참여

자 10)

연구참여자들은 일반학생들처럼 연속적인 학업을 통

한 입학이 아니라 사회생활 등 긴 학업 중단 기간을 거

친 후의 대학 생활로 인해 글을 쓰거나 양식에 맞춰 과

제를 작성하는 그 자체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노화로 인한 학습의 이해도

와 기억력, 배움의 속도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학업능력의 한계가

그들에게 대학생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성인이 대학에 대한 선망과 의욕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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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오랜 기간 학교와는 동떨어진 생활로 인한 학업능

력의 부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황적장애

1) 인간관계장애

연구참여자들은 늦은 나이지만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또는 과거 대학에 가지 못한 아쉬움에 대

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진 성인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딸이 반대했어요. 놀랐죠. 딸들이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창피하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아빠가 대학 안 나온 거 광고할

일 있냐고. (…중략…) 아내도 명쾌하게 찬성해주지 않았어요.

(대학) 그거 지금 나와서 뭐 하냐고 하면서 좀 꺼려했어요.

(연구참여자 21)

제가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서 모임이 많아요. 그런

데 학교 다니면서 그 모임을 안 가니 친구들이 엄청나게 싫어

해요. 그 나이에 뭐하러 학교에 다니느냐고 해요. 다니더라도

대충 결석도 하면서 하라고 하죠. 너무 열심히 하면 건강에 해

롭다고 장난 같은 막말도 하곤 해요. 섭섭하기도 했죠. (연구

참여자 16)

제가 다니는 회사의 옆 동료에게는 이야기했는데 상사에게

는 말을 안 했어요. 어차피 주말에 학교 다니는 거라서요. 일

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괜한 선입견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일에 소홀할 거라는 선입

견을 가질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에게도 비밀로 해

달라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대학에 진학하면 가족과 지

인들이 기뻐해 주고 찬성해 줄 거라 믿었는데 예기치

못한 가족의 반대와 지인들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주

말이나 야간 수업 참여로 학업을 병행함으로 일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직장에 대학 재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 동료의 시기와 업무 배제의 두려

움 또는 일을 등한시 할 것이라는 편견이 상존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상처

를 받고 대학생활을 지속할지에 대해 고민을 한다.

2) 사회적인식장애

성인대학생을 바라보는 주변 인식으로 인해 겪게 되

는 성인대학생의 어려움으로, 2016년 ‘某’ 여대의 상황

에서도 알 수 있듯 배움의 과정이 일반대학생과 같은

과정이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대학’이라는 시각이 존

재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대학생의 대학

생활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음

을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학교를 일반 학생들처럼 매일 가는 게 아니니 공부를 제대

로 하는지 의심이라고 해야 하나? 주변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

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힘들다거나 과제가 너무 많다고 하

면서 조금 엄살을 부리면, 돈만 내면 졸업장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요. (…중략…) 지금 제가 학생이다 보니 그런 말에 상

처받네요. 학교 안에서 젊은 학생들도 약간 그런 시선으로 보

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연구참여자 1)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중략…) 직원 선생

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저희를 학생처럼 대하질 않는 것 같아요.

(…중략…) 어느 교수님을 복도에서 만났는데, ‘아줌마 학생이

에요? 왜 들어왔어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물어보고는 휙 가

시더라고요. 우리 학과의 소속 교직원들은 잘 대해주시는데 그

외의 교직원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연구참여자 29)

대학 내에서 성인대학생을 특이하게 보는 교직원과

같은 대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20대 대학생은 성인대

학생이 대학생으로 적응하는데 방해꾼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성인대학생이 20대의 일반대학생과 같은 대학

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대학 내 소수

자 또는 이방인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

교육학자 Knowles가 언급한 것처럼, 성인대학생은 대

학에서 일반대학생과 비교해 ‘무시된 인종(neglected

species)’[23]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간적장애

대학의 학업을 제대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학과 공부

와 수업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학업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는 상대적으

로 다른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가능해진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으로 가

정과 직장, 학교 등 그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수준과 상

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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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바빠요.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 대학에 오긴 했

는데, 막상 학교를 다니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일주일

에 하루 쉬는데 그날 학교에 오려니, 힘들죠. 배운 걸 복습할

시간은 전혀 없고 과제도 주중에 잠 줄여가면서 해요. 그래서

인지 매일 매일이 피곤하네요. (연구참여자 2)

성인대학생은 일반대학생과 달리 일과 가정과 함께

학업을 하는 즉,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기에 가족과 직장

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학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

게 학업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제나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결국 성

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

시간 부족은 성인학습자의 연구에서는 동일하게 나

타나는 장애요인으로 Johnstone과 Rivera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39%가 시간 부족을 장애라고 하였다.

1960년대 그때도 2021년 현재도 시간 부족은 성인들의

배움에 있어 변함없는 장애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경제적장애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받는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

학생의 장점은 장학금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또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근거한 국가장학금 제도

는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지원하므로 과거와는 다른

대학환경이다. 이러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는 성인대학

생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장학금의 확대에도 불구

하고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의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옛날처럼 등록금이 많이 들진 않아요. 국

가장학금도 있고 만학도 장학금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래

저래 드는 돈이 많으니까, 요즘처럼 경기 좋지 않을 때는 부담

이죠. 젊은 학생들처럼 대학 나온다고 제가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저한테 큰돈

써 본 적이 없으니 등록금 낼 때는 남편이나 식구들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성적에 예민해지고 시험 때는 스트레스가 많아

요. (장학금이 많으면) 성적 신경을 안 쓰고 공부하고 싶은데,

마음이 복잡하네요. (연구참여자 22)

제 형편이 돈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등록금 낼)

능력은 돼요. 형편이 어려우면 대학에 입학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중략…) 그런데 국가장학금 같은 게 소득분위별로 주

니 다른 친구들은 공짜로 또는 등록금을 조금 내고 다니는데

저는 다 내야 하는 게 조금 억울해요. 성인들은 비교하지 말고

재교육이나 재취업의 목적으로 평등하게 장학금을 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19)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결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입학 후 동료와의 장학금 비

교를 통해 상대적 불평등의 감정을 겪으며 박탈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성인대학생은 부모로

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일반대학생과는 달리 자신이

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접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의 혜택 차이에 따라

대학진학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간절한 연구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연구참여자 간의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경제적 장애는 학습에 참여하기 전의 학습자

와 학업에 이미 참여 중인 학습자에게 그 어려움의 정

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해도 경제적 부분이 학습자에게 장

애요인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유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

게 나타난다. 이는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한 논란과

도 맞닿아 있는데, 누구나 원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같

은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에 실제적인 지원 마련을 모색해야 할 과제이다.

3. 기관적장애

1) 대학환경장애

일반대학생 중심의 대학 학사운영과 행정, 시설사용

또한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 정기적인 수업 참여는 직장생활 등 다양한 사회

생활을 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성인대학생 대

상 학과(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대학 전체의 행정적인 시스

템이 여전히 일반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대학생은 주중 야간이나 주말 등교로 인해 대학생

활과 관련된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시

설의 이용에도 제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우리 대학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우리 학과밖에 몰라

요. 다들 그런가? 문자로 교수학습지원센터나 학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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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행사 같은 문자가 와도 뭔지를

모르니까 해야 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학과와 우리 동기 외에는 몰라

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생에

대한 정체성이 좀 없죠. (연구참여자 2)

성인대학생을 위한 별도반을 구성하여 학사일정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수업 일정이 일반학생들과 달라

연구참여자들의 활동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야

간이나 주말 수업과 여유 없는 수업 일정으로 연구참여

자들의 사례처럼 대학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거

나 주중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대학시설 부

분에서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용 인원이 한정적이어

서 최소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만 연구참여자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

은 학교의 다양한 시설에 대해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

하고 있다.

2) 학사운영장애

성인대학생은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대학을

선택하고 입학을 결정한다. 그러나 많은 성인대학생은

처음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서 학업을 지속해야 할지

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한다. 특히, 학업의 연장선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일반학령기 학생들과 달리 오랜 학업

공백기를 거쳐 입학한 성인대학생들은 교수와의 유대

감이 대학에서의 애착 형성에 크게 작용을 한다.

입학 전 상담해주신 교수님의 친절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입학하면 자주 만나 대화를 해야지, 했는데. 교수님들과 대화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수업이 너무 타이트하게 바쁘

고 주중은 제가 학교 오기가 힘들어요. 전화라도 하라고 교수

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교수님이 대학에서 지푸라기 같은 존재인데

(웃음) (연구참여자 9)

학업에 절대적 가치를 둘 수 없는 성인대학생에게는

여러 갈등이 있을 때 교수자와의 대화를 통한 안심과

설득을 기대하고 있지만, 학업 일정상 그런 시간을 갖

기 어려운 현실에 아쉬워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교수자는 성인대학생들이 기댈 수 있는 지푸라

기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여유롭지 못한 학사일정과

교수자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쉽게 다

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성인대학생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대

학생활적응장애의 분석된 내용은 8개의 주제로 도출되

었다. 결과를 통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

적응장애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어려움을 다양하게 도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성

인대학생을 포함한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전 상황에

서의 고민과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되었다. 즉, 대상과 시기의 구분이 모호하여 증가하

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를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이라는 명확한

대상과 ‘대학 입학 후’라는 명확한 시기를 제시하였다.

성인대학생은 대학에 입학하여 양적,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본 연구결과

를 활용하여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다

양한 장애를 파악하고 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이를 성인

대학생의 지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자 하였다.

둘째,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는 개인, 상황,

기관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구성요인을 개인

성향장애, 학습능력장애, 인간관계장애, 사회적인식장애,

시간적장애, 경제적장애, 대학환경장애, 학사운영장애로

구분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성인대학생을 포함하는 성인

학습자의 학습참여장애에 관해 성인의 학습참여 전후

단계에서의 장애를 중심으로 개인의 심리와 조건에 맞

추어져 제시하였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장애는 3∼5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 이는

간편하고 편의성이 뛰어나 집단의 경향성을 판단하기

에는 쉬우나, 성인대학생 개인이 어떤 점에서 대학생활

적응장애를 겪고 있으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

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성인대학생 대학생활적응장애 구성요인을 8개의 다

양한 차원에서 발현되는 다각적 요인으로 보았으며 이

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장애 수준을 보다 상세하게 판단

하고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의 상황과 관련된 영역이

비중있게나타났다. 즉, 인간관계장애, 사회적인식장애, 시

간적장애, 경제적장애 등 성인대학생의 상황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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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장애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

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상황의 중요성에 대

해 시사한다. 즉, 성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

을 동시에 수행하는 위치에 놓여 있으므로 삶의 상황에

서 여러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를 파악하

기에는 남녀의 비율과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합리적이

고 정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3∼5개

의 요인으로 단순화한 것을 다양한 차원에서 발현되는

다각적 요인으로 상세하게 탐색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성인대학생에 발생하는 다차원, 다

각적인 장애를 실증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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